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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회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에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산학연 공동연구체제와 방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일본에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체제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되는 
연구개발자금으로 "연구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연구개발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은 소형 첨단연구소이며 그 취지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산학연의 연
구자들을 한 장소에 결집하여 집중공동연구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아직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198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연구개발회사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국제적인 경쟁요인이다. 1984년부터 유럽국가
들이 협동해서 미래첨단기술의 공동연구프로그램(Framework)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미국에서도 국가공동연구개발법(NRDC)
을 제정하여 그동안 불가능했던 기업간 공동연구를 인정하면서 R&D consortium이 많이 결성되기 시작하는 등 경쟁국에서 밀도 
높은 공동연구형태의 기술개발경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적 요인으로 NTT의 민영화(1985년 4월)에 따
라 정부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이익배당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고수입(매년 약 280억엔)의 사용용
도를 둘러싸도 우정성과 통산성이 논란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국제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연구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여 특
히 민간기업 중심의 기초과학적 R&D에 투자하는 "산업투자특별회계"라는 예산제도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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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투자특별회계는 기금형태인데 이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분야에 운용하도록 규정된 관리기구를 특별인가법인으로 설립하
였다.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계에는 <표 1>과 같이 3개의 특별인가법인이 있는데,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생물계 특정산업기술
연구촉진기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연구진흥기금이 그것이다. 이들 특별인가법인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80년대 중반에 설립된 

공익법인데, 민간의 발의에 의해 설립됨을 명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표 1> 연구개발촉진법의 종류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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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구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나 과학기술진흥사업
단)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출자 내지 보조금을 받는 점이나 임원의 선임에 있어 주관 부서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특수법인과 유사하다. 이를 통칭하여 연구개발촉진법인이라고 한다. 

연구개발촉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은 통산성과 과기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장기대형 
national project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00% 정부부담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참여민간기업도 같이 
출자하며(matching fund 원칙),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는 점에 주요한 특징이 있다. 또한 연구개발
회사는 정부/민간/지자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제3섹터)이지만 활동기한이 프로젝트 수행기간으로 한정되어 연구종료후
에는 반드시 해산하며(sunset 원칙), 그 실체는 공동연구소로서 오직 연구만 하고 생산이나 수익사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미국의 R&D consortium과 상이한 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다.1) 

Ⅱ.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Japan Key Technology Center)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는 우정성과 통산성이 공동관리하는 연구개발촉진법인으로 1985년에 설립되었다. 동 센터는 위험성이 높
은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산학연 공동연구체인 연구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출자형
태로, 기존기업의 단독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간기업이 국립시험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희망할 때 이를 알선해 주는 업무, 해외 연구자의 초빙문제를 지원해 주는 업무, 세계의 연구개발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지원
해 주는 업무 등 관련 지원기능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연구개발자금을 투자 혹은 융자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면에서 일견 벤쳐 캐피탈회사와 유사하게 보이겠지만, 적어도 3
가지 측면에서 다르며, 오히려 통산성의 신에너지산업 기술총합개발기구나 과학기술청의 과학기술진흥사업단과 유사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기구(agency) 성격이 더 강하다. 

첫째, 투자방식을 설명하면, 연구개발회사에 총 소요액의 70%를 출자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1985
년부터 1996년까지 총 106건(연구개발회사 및 뉴-미디어/텔레토피아 건설)에 총 2,116.7억 엔을 출자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1
건도 출자금을 회수한 실적이 없다.2) 따라서, 사실상 통상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보조금 지원성격으로 되어있다. 다만, 
앞으로 특허권 실시료 등으로 장기적으로 출자금이 회수될 전망이다. 융자지원은 우리 나라의 벤쳐 캐피탈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
는 조건부 융자제도(성공시에만 원리금 상환)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래의 융자제도와 다른 점은 신상품 개발비 보다
는 기초연구 지원자금인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융자제도 운용을 통해 기금(rolling fund)으로서의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동 센터는 1997년 6월 현재 6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은 전혀 없고 전부 외부로부터 파견나온 사람(출향자)들로
만 구성되어있다. 파견기관은 대장성, 통산성, 우정성의 관료와 민간은행, 그리고 NTT, KDD, NHK, 동북전력(주) 등 특수법인
(이중 민영화된 것도 있지만 비유하자면 한국의 정부투자기관과 유사)들이다. 일반 민간회사로부터의 출향자는 없다. 즉, 준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동 센터의 주된 업무는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출자대상회사(연구개발회사)를 선정하는 심사기능과 연구실
시 과정의 중간평가, 그리고 연구종료후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회사에 대한 출자여부의 최종결정
은 정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있다. 즉,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및 연구실시의 전반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기관(agency)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의 투자 및 융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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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회의 기획 프로세스 

연구개발회사는 연구개발촉진법인을 통해 실시되는 하나의 장기대형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집단을 의미하며 
이 회사의 설립과정은 곧 연구과제의 기획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동북지방에서 추진한 "(주) 小電力高
速通信硏究所"의 사례를 들어 그 기획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과학기술진흥구상(東北인텔리전트·코스모스 構想)의 기획 

상기 사례는 동북지방에 설립된 연구개발회사인데 이 기획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배경이 되는 "토오호쿠(東北) 인텔리
전트·코스모스 구상(構想)"부터 거슬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상은 일본의 동북지방(동경 북동쪽지방)에서 그 지역의 학계·연구계의 권위자 및 행정 관계자들이 수년간에 걸친 협력 노력

으로 스스로 기획하여 '87년 1월에 제창한 동북지역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전략 구상이다(technopolis 발전계획). 21세기 전
반까지 약 30년 정도의 미래를 전망해서, 동북지방이 일본 및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 중심
으로 발전하려는 지역민의 결의를 선언한 것이다. 

동 구상의 목표는 동북지방 전체가 일본의 두뇌(연구개발)와 산업개발의 국제저점이 되어 미래형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북지방에 학술·기술·정보 기능을 집적하고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인데, '89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기

본 프로젝트를 제시한 마스터플랜이 책정되었다. 

㉠ 「연구개발프로젝트」: 독창적인 과학기술 개발거점의 형성과 네트워크화 

㉡ 「신산업육성지원프로젝트」: 미래형산업의 개발과 네트워크화 

㉢ 「고도정보화프로세스」: 고도정보집적거점의 형성과 네트워크화 

㉣ 「기반정비프로젝트」: 개방적인 정주(定住)·교류지역의 형성과 네트워크화 

이 구상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시점(視點)은 지역의 산·학·연·관이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의 

산업계 및 학계의 리드하에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협력 지원하는 식이다. 때문에 산·학·연·관의 일체가 보다 견고하다. 이 점은 

동 구상의 실현을 지향하여 활동하는 추진주체들의 협력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 구상 추진을 위한 자체 agency 설립 및 대학연구자들의 협의체 구성 : (주)인텔리전트·코스모스연구기구와 (재)인텔리전트·코
스모스학술기구 

동북 인텔리전트·코스모스 구상을 추진하는 총괄적인 조직체로서는 "동북인텔리전트·코스모스구상 추진협의회"가 있다. 이 추진

협의회에는 동북지방의 10개 대학 학장, 동북지방의 7개 현(縣) 지사, 지역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초대회장은 동북대
학 학장, 1987년 11월 설립), 이외에 보다 실무적이고 중추적인 추진체로서 2개의 지원기구가 추가 설립되었다. 

하나는 (주)인텔리전트·코스모스연구기구(ICR)인데 '89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기구는 동북구상의 마스터플랜 중에서 가

장 중요한 핵심내용인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추진을 맡고 있는데, 기획된 연구개발과제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회사(한시
적 집중공동연구소) 형태를 채택하여, 이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기구는 그 외에도 학술기구
를 위시하여 연구기관 및 각 지역의 인큐베이터와도 연계하여 지역니드(needs)와 연구시드(seeds)를 결합한 독창적 테마를 발
굴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기구의 설립에는 지방정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동북지방의 미야자키 현(宮城縣)과 센다이 시(仙台市)가 참여
하고, 동북전력(주) 및 七十七은행3) 등 지방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신일본제철, 토요타 자동차 회사, 히타치, NTT 등 전
체 139개 기업·지자체가 총 14억 6천만엔을 출자하였다. 

그리고 동 연구기구와 함께 동북구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년에 (재)인텔리전트·코스모스학술기구('96년에 (재)인텔리전트·코
스모스학술진흥기구로 개명)가 설립되었다. 이 학술기구는 동북구상을 학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
로 결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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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기구는 연구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에 기여하고 있다. 즉, 동북지방에서 창조적인 연구개발 seeds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연 

<그림> 인텔리전트·코스모스 연구기구(ICR)의 기본적인 사업구성 

<표 3> 「창조적 연구개발에 관한 seeds조사」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회사의 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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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동향 조사연구를 행하며, 연구과제 및 장래 전망을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탁월한 연구 seeds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회사 설
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 

연구기구(ICR)는 이 학술기구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활동하고 있다. 발굴된 테마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참여할 기업을 수소문
하여 모집하는 등 산학연 공동연구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개발회사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대여하기도 
한다. 나아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하여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상품화 개발을 희망하는 회사를 찾아내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탐색공동체로서는 학술기구가, 실시공동체의 지원은 연구기구가 역할을 맡는 체
제로, 이들 두 기구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토탈 코오디네이터 체제를 갖추고 실시되고 있다. 

3. 창조적 연구개발에 관한 seeds 조사 

학술기구는 동북인텔리전트·코스모스구상추진협의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창조적 연구개발에 관한 seeds 조사」활동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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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지방에 소재하는 대학과 국립(연) 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5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차까지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동북 각 지역에 14개의 연구개발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조사보고서의 활용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1개의 연구개발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세스 그 자체가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기획 프
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우수과학자가 제안하는 창조적 연구과제가 bottom-up형으로 발굴
되어, 뛰어난 기초연구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자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회사 설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는 그 프로젝트에 가장 열심인 기업이 간사기업이 되어 동북인텔리전트·코스모스연구기

구의 지원 하에 공동출자할 참여회사들을 물색하여 팀을 구성하고, 이들과 함께 공동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설계한
다. 그러한 합의하에서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등에 긴밀한 상담협의를 넣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先 지역에서 創發한 지
자체·과학자·산업계의 협동기획 → 後 정부가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자의 활동은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선행기획활동

(ex-ante planning)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등과 같은 연구촉진법인은 일본 전국의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율적인 연구기획을 거쳐 제출된 프
로젝트에 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정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조건으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지역 과학기술계의 자율기획을 중시할 뿐 특정한 프로젝트를 강제하는 성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小電力高速通信연구소의 설립기획사례 

동 연구소는 동북인텔리전트·코스모스구상으로 설립된 최초의 연구개발회사이다. 1988년에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동북전력, 

NTT, 토시바, NEC, 스미토모전기공업(주), 후루카와전기공업(주), (주)ICR 등 10개 법인이 참여하여 1993년까지 6년간 소전
력 고속통신방식 및 이에 필요한 저전압 로직디자인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집중공동연구소 형태로 설립되었다. 

연구아이디어는 동북 인텔리전트·코스모스학술기구가 동북지방의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창조적 연구개발 시즈 

조사」에 의해 발굴되었다. 동북대학 명예교수로 반도체 연구소 소장이었던 니시자와(西澤潤一) 박사가 제안한 「분자정보공학
고속통신의 기초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 연구소가 설립되어, 통칭 "니시자와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니시자와 교수는 동북
인텔리전트·코스모스구상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당시 구상추진위원회는 이미 '87년부터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등에 대해 동 구상의 내용, 추진체제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
두면서, 연구개발회사의 설립에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가 출자해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전적 접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간담회를 열어 통산성, 건설성, 우정성, 운수성, 국토청 등 관계성청의 국장급 관료를 초빙하여, 동 구상에 대한 협력을 요청
하는 한편, 성청간에도 연락회의를 만들도록 요청해 두는 노력을 하였다. 

니시자와 교수와 간사기업의 된 동북전력(주)이 함께 노력하여 NTT, 히타치 등 일본의 통신 대기업 및 일렉트로닉스 회사 등 10
개 회사를 공동연구팀으로 엮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후에 정식으로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의 심사를 받아 
1988년 3월에 동 센터의 출자를 받아 연구개발회사가 설립되었다. 연구장소는 동북대학의 반도체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연구팀
은 출자회사로부터 파견되어 온 연구자(出向연구자라고 함, 12명)들로 구성되어, 니시자와 교수와 동북대학 연구자들과 함께 공
동연구하였다. 기업 연구자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 집결한 하나의 연구팀]이란 철저한 집중공동연구
체제로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미약(微弱)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수백미터의 좁은 지역내에서 음성, 화상(畵像), 데이터를 고속, 고
정도(高精度)로 전송하는 통신방식과 트랜지스터 등 무선 네트워크 신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수행 중에 출자회사는 점
점 추가되어 종료시에는 27개 법인, 자본금은 총 20억엔이 되었다. 

연구종료시점까지 40여건의 특허를 내었다. 1993년 3월에 연구개발회사는 6년간의 연구활동을 종료하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기
기, 실험기기 등은 일괄처분되었다. 연구개발회사의 연구부문은 폐지(sunset)되고 다만 관리부문만 남아(관리회사로 변경) 특
허 등 연구성과를 관리토록 하였다. 관리회사는 지역기업에게 일부 기술을 이전하고 시작(試作)을 위탁하여 실용화를 도모하고, 
특허사용료 등 이익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는 (주)ICR에게도 승계되어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응용·개발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지역기업 2개사와 공동연구

가 실시되었다. 하나는 「하야마」라는 벤쳐기업인데, 측정기기개발에 노력하여 세계 최고성능을 가진 「고주파 透磁率측정장
치」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다른 하나는 금속회사 「토-킹」와 협력하여 磁性薄膜作制기술과 超薄形磁氣 디바이스作制 기술의 
실용화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의 개발비용은 2/3를 ICR이 부담하였는데, 만일 개발회사가 상품화가 실패한 경우에는 ICR이 부
담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성공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부 융자제도로 지원되었다.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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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연구개발회사와 그 설립프로세스를 연구기획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개발회사 방식의 특성은 기존연구조직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집중공공연구체제로서 그 설립을 기획하는 프로세스는 지방의 테크노폴리스 발전구상
과 밀접히 연결된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bottom-up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기획 측면 이외
에 특별히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추진방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회사 방식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기술은 개별제품기술보다는 미래의 
신산업 창출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핵심기반기술에 중점이 옮겨져 있다. 이 미래핵심기술을 개발함에 높은 실패위험성을 보전
해 주기 위하여 연구개발회사라는 방식을 창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개발회사에는 정부가 70%를 투자하여 설립 초기에 거액이 소요되는 연구설비 등을 마련해주고 참여기업은 총투자액의 30%
를 공동부담하여 매년 연구수행비로 조금씩 지불하면 된다. 즉, 가령 10개 참여회사로 구성되면 각각 3% 정도만 총연구기간동안 
부담하면 된다. 이 방식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을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우수연구집단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첨단소형연구소 설립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기관출연금이 아니라 프로젝트출연금으로 첨단공동연구소를 창출
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개발회사 방식은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연구개발회사 방식 속에 들어있는 연구성과의 기술확산 메카니즘이다. 연구개발회사는 민간기업의 콘소시엄에 의한 원천기
술에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회사에는 참여기업들이 연구자들을 파견하여 집중공동형 연구체로 연구하며 그 결
과를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는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지식의 창출과 동시에 지식이 공유·전파되어 기업측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확산방식은 연구종료후에 전수받는 것에 비해 시간적으로 매우 신속한 것이다. 더구나 과학적 기초연구지식이 산
업기술로 응용되는 시간갭이 짧아지고 있는 환경속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접목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지방의 과학기술화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지방대학들이 지방자치체와 함께 테크노폴리스 발
전구상을 기획하고 있는데, 일본의 인텔리전트·코스모스 구상 사례에서 볼 때, 공단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연구활동 

그 자체의 활성화라는 소프트 측면을 많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적인 모습은 역시 연구자들이 지역에서 
먼저 창발적인 연구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발굴되는 지역특화권 연구아이디어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결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에서 먼저 노력하는 속에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매치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역균형적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연구개발회사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석 1) 연구개발회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갑수〔1996〕,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메카니즘 및 김갑수
〔1991〕, 일본의 협동연구개발 특성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석 2) 출자금은 전부 연구개발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종료후 특허 등 연구성과물의 라이센스에 의한 장기적인 수익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동 센터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이 출자분에 대해서 회수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주석 3) 77개 은행이란 뜻이 아니라, 은행이름이 七十七임. 

주석 4) 그외에 冷水性高級魚양식기술연구소(1989-1995), 기능성펩티드연구소(1990-1996), 식물방어시스템연구소
(1992-1999), 眞菌性기능개발연구소(1993-2000), 採種실용기술연구소(1994-2001), 環境電磁기술연구소(1996-
2001), 티-셀연구소(1997-2003)가 있다. 「東北데이터북'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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